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콜롬비아, 월마트
광고에 분노

미국 소매업체 월마트가 마치 콜롬비아산 

마약을 홍보하는 듯한 스웨터 광고를 웹사이

트에 싣자 콜롬비아 정부가 국가 이미지를 훼

손했다며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.

12일‘연합뉴스’가 콜롬비아 일간 엘티엠

포의 전날 보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

문제가 된 광고는 월마트 캐나다의 웹사이트

에 실렸다. 해당 광고에는 푸른색 스웨터엔 

탁자 앞에 앉아있는 산타클로스와 함께‘눈

아, 내려라’(Let it snow)라는 문구가 적혀 있

다. 얼핏 보면 그냥 크리스마스 분위기의 티

셔츠 같지만 탁자 위엔 하얀 가루가 세 줄로 

놓여 있고 산타의 손엔 빨대 같은 것이 들려 

있었다. 코카인 흡인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.

광고 문구는 보다 명확하다. 광고엔“산타

클로스는 질 좋은 A등급의 콜롬비아산 눈을 

손에 넣은 순간을 정말 좋아한다. 그것을 탁

자 위에 가지런히 놓고 고급 눈의 향기를 깊

게 맡는다.”고 적혀 있었다.

광고가 논란이 되자 월마트는 즉시 광고를 

내리고 사과했다. 이 광고는 외부 판매자가 올

린 것으로, 월마트는 이것이“회사의 가치를 

대변하지 않으며 우리 웹사이트에 있을 수도 

없다.”고 말했다.

코카인을 흡입하는 산타라는 스웨터 그림 

자체도 부적절했지만, 마약국가의 대명사처

럼 등장한 콜롬비아는 더욱 분노했다. 한 콜

롬비아 정부 관계자는“월마트 광고는 콜롬

비아 대한 모욕이며, 콜롬비아 제품과 명성에 

해를 끼쳤다.”며“월마트가 사과를 했지만 손

해는 돌이킬 수 없다.”고 말했다. 그는 또“월

마트 같은 회사가 콜롬비아 마약을 홍보하는 

것을 보면 마약 카르텔에 희생된 이들의 유

족이 어떤 생각이 들겠는가?”라고 비난했다.

아르헨 언론, 잇따라 일본해→동해 수정

‘주한미군 유지’ 국방수권법 하원 통과
트럼프 “즉각 서명할 것”

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

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국방수권법안이 미

국 하원을 통과한 것과 관련해“즉각 서명할 것”이라는 

입장을 밝혔다.

12일‘아시아경제’따르면 미 하원은 전날 본회의를 

열어 NDAA를 찬성 377표, 반대 48표로 가결 처리했

다. 방위비 약 200억 달러(2.8%) 증액과 우주군 창설 지

원, 병사 급여 3.1% 인상, 연방정부 공무원들의 12주 유

급휴가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.

특히 이 법안엔 현재 2만8,500명 수준인 주한미군을 

트럼프 행정부가 임의로 줄일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도 

있다. 이는 올해 국방수권법에 규정된 주한미군 하한선

인 2만2,000명보다 기준을 6,500명 늘린 것이다.

하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은 이번주 중 상하원 표

아르헨티나 매체들이 최근 한

반도 관련 기사의‘일본해’표기

를 잇따라‘동해’로 수정했다. 

이 과정에는 한국에 다녀간‘지

한파’기자들이 적지 않은 역할

을 했다고 주아르헨티나 한국문

화원(원장 조문행, 이하 문화원)

이 전했다.

12일‘연합뉴스’이 문화원을 

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매체‘바에’는 지

난 2일 미국이 대북 정찰 비행을 강화했다는 기사를 쓰

면서 한반도 인근 바다를‘황해’(Mar Amarillo)와‘일본

해’(Mar de Japon)로 단독 표기했다. 이를 발견한 문화

원이 수정을 요청한 뒤 인터넷판에서 이들 표현은 곧‘서

해’(Mar del Oeste)와‘동해’(Mar del Este)로 바뀌었다. 

지난 10월에는 현지 월간지‘위켄드’가 부산을 소개한 

기사에 삽입한 지도에서 한반도 남동부 앞바다를‘일본

해’로 표기해 이를‘대한해협’(Estrecho de Corea)으로 

바로잡기도 했다.

이 같은 오류 수정에 큰 역할을 한 것이 한국을 다녀

간 아르헨티나 주요 매체의 기자들이라고 문화원은 설

명한다. 한국 해외문화홍보원의 ‘해외 언론인 초청사

업’을 통해 방한한 기자들이 이러한 민감한 사안에 있

결을 거쳐 대통령의 서명을 받으면 정식으로 효력이 발

휘된다.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‘즉시 서명하겠다’고 밝

힌 것은 법안에 미군 급여 인상 등이 포함된 것을 부각

하면서 표심을 이끌어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.

최근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(SMA) 체결이 난항을 

겪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협상 수단

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. 하지만 

법안이 효력을 발휘하면 당분간 이 같은 논의가 수면 아

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. 

하지만 법안에도 예외규정이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또

다시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빼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

없다. 법안은 미국의 국가안보에 부합하거나 역내 동맹

국들의 안보를 저해하지 않고 국방장관이 동맹국들과 

협의를 거친 경우에 주한미군 감축을 허용하도록 하고 

있다.

어 한국의 입장을 잘 이해해 표기 변경 등에 앞장선다

는 것이다.‘바에’기사의 경우도 문화원이 해외 언론인 

초청사업에 참여했던 같은 매체의 가브리엘라 그라나

타 기자에게 연락해 정정을 요청했고, 그라나타 기자가 

회사를 설득해 변경을 이뤄냈다.

그라나타 기자는“한국 방문으로 한국에 대한 이해가 

깊어졌고, 동해 표기 등 민감한 문제가 있을 때 자연스

럽게 한국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됐다.”고 말했다.

한국을 다녀간 기자들은 한반도 기사를 쓸 때 동해 단

독 표기를 고수하는 경우가 많다고 문화원은 전했다.

조문행 원장은“해외 언론인 초청사업을 활용해 꾸준

히 지한파 언론인들을 양성해 나가겠다.”며“이들과 협

력해 잘못된 현지 보도를 바로잡고 한국에 대한 긍정적

인 보도가 늘어나도록 노력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
